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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M고전읽기 논술 능력고사(초등3~4학년)

[문제] 아래 이야기에서 백리더의 ‘고민’이 무엇인지 해석하고, 백리더가 두 선택 중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설득력있게 서술해보자. (600자 내
외)

YM초등학교 학생들은 동네에서 축구를 잘 하기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매년 
여름이면 서울의 다른 초등학교들과 학교 대항전 축구 시합에도 나갔습니다. 항상 우
승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강팀이었죠. YM초등학교 학생들은 자
기네 학교 축구팀이 서울 최강의 축구팀이라며 자랑스러워했고, 이때만큼은 한마음으
로 학교 축구팀을 응원했습니다.

YM초등학교 4학년 2반 아이들도 올 여름 초등학교 축구 대회에 지대한 관심
이 있었습니다. 특히 팀 내 공격수 중 한 명으로 활약하는 강하다 선수가 4학년 2반
이어서 반 아이들의 응원 열기는 대단했습니다. 강하다는 작년에 처음 축구팀이 되었
는데, 여러 경기에서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어 에이스로 성장할 것이라는 칭찬이 많았
습니다. 4학년 2반 반장 백리더 학생에게도 이번 대회는 특별했습니다. 강하다와 백
리더는 1학년 때부터 둘도 없는 단짝이었거든요. 백리더는 누구보다 열심히 경기에 
나가 친구 강하다를 응원할 생각에 벌써부터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같은 축구팀이었던 이깐깐 학생은 
강하다와 늘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둘 중 하나가 사소한 실수라도 하면 바로 큰 
소리로 지적하기 일쑤였고, 다른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서로 상대방을 헐뜯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며칠 남지 않은 어느 날, 첫 경기 날짜가 다가오면서 더 
예민해진 강하다가 이깐깐의 비아냥에 그만 이성을 잃고 달려들고 말았습니다. 강하
다는 이깐깐과 뒤엉켜 싸웠고, 주변 아이들이 급하게 말려봤지만 결국 두 학생은 징
계를 피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강하다가 먼저 이깐깐에게 달려들었다는 이유로 학
교에서는 강하다에게 이번 축구 대회에 출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징계를 내립니다. 강
하다는 너무 억울했지만 평소 이깐깐과 사이가 좋지 않았고, 자신의 잘못도 있어 그 
징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리더도 친구의 소식을 듣고 서운하고 안타까
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죠.

이름: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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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뒤, YM초등학교에서 어떤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징계 때문에 YM
초등학교 축구팀으로 경기에 나갈 수 없게 된 강하다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다는 
소문이었어요! 게다가 전학 간 학교가 이번 축구 대회의 라이벌 GP초등학교였다는 소
문까지 돌았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결국 징계에 불만을 품은 강하다가 라이벌인 GP
초등학교로 전학을 간 것도 모자라 그 학교 축구팀으로 대회에 나오게 된 것이었습니
다. 소문이 사실로 밝혀지자마자 대부분의 YM초등학교 학생들은 강하다가 전학 간 
것은 배신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YM초등학교의 라이벌인 GP초등학교의 축
구팀에 들어갈 수 있냐고 화를 내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백리더는 누구보다 마음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둘도 없는 단짝 
강하다를 응원하자니, YM초등학교를 배신하는 것만 같았고, 그렇다고 YM초등학교 
축구팀을 응원하자니, 친구 강하다와의 우정을 배신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YM초등학
교를 응원하면 강하다의 억울함을 모른 채하는 것만 같았고, 반대로 강하다를 응원하
면서 반 아이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을 것만 같았습니다. 경기 날짜가 다가올수록 백
리더의 고민은 더 깊어졌습니다.      

(끝)

 

 


